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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for dietary

education to increase students' vegetables intake.

Methods: The attitude of vegetables consumption (5-Likert scale), preference score (7-

Likert scale) and eating frequency (5-Likert scale) of 9 fragrance vegetables were

investigated by survey questionnaire. A total of 370 students enrolled in primary,

middle, high schools, and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WIN (ver 12.0).

Results: About 40% of those surveyed answered that they do not eat some kinds of

foods and 16% of students do not eat vegetables, the most unfavorable foods. The

students in all groups (primary 2nd and 5th, middle and high school, university students)

answered that they liked vegetables with the highest score in university students, and

they did not often eat fragrance vegetables. Lower age student group, especially primary

school 2nd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of eating challenge toward no experience, bad

taste, and dislike but nutritious vegetable food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vegetable

preference was taste, the biggest reason of both like and dislike. Only 4 students

designated nutrition as for vegetable dislike reason, means that all students knew about

the nutritional importance of vegetables. It was shown that the color and flavor of the

vegetables act as dislikable reason rather than likable reason.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reference score and intake frequency of fragrance vegetables were confirmed,

and the younger the students the greate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Conclusions: Thus providing more chance to experience vegetables, such as fragrance

vegetables and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balanced diet will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vegetables intake, and the younger the students the greater the

educ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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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가족 세대의 구성 변

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국제간 교류의 확산은 식품과 조

리법의 다양화와 외식산업의 발달을 유도하였으며, 곡류, 채

소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생활 패턴을 동물성 식품

위주로 변화시켰다(Lee 등 1997; Yoon 등 2002). 식물성

의 채소류 식품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급원으로 건강 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Kang 등 1996). 그러나 우

리 국민의 채소류 섭취는 현재 저조한 상태이며, 특히 청소

년 시기는 채소류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

학생의 채소류 섭취량은 1인 1일 166.4 g으로 30~49세 성

인 섭취량 363.5 g과 비교하여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

며, 12~18세 청소년의 섭취량은 성인의 60% 수준인

223.6 g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2). 

식품의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호도가 있다. 채

소류 전반에 대한 기호도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싫

어하지는 않는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 Kim 2008;

Lee 등 2010; Kim & Kim 2012). 그러나 채소 종류별 기

호도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인보다 청소년의

기호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쑥갓, 파, 마늘, 풋고

추, 도라지 같이 맛과 향이 강하고 쓴맛이 나는 향신채소의

경우 기호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Kim & Kim 2012).

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초등학생 시기에 확립되며, 사춘기 이

전에는 기호도의 변화가 비교적 가능하지만, 사춘기 이후에

는 기호도가 고착되고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긍

정적 기호가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Kim 등 2007; Lee 등

2010). 향신채소는 식품에 색과 향, 맛을 부여할 뿐 아니라,

항균성, 항산화성, 착색제, 방부제로 작용하여 식품의 저장성

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예방 및 건장 증진에 기여하는 생리

활성 기능을 지닌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 Kim 2008).

이 같은 향신채소류 기호도 및 섭취 실태의 연령대별 특징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연령대별로 같은 종류의 채소,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소류의 섭취태도를 조사하고, 향신채소에 대한 기호도와

섭취빈도, 기호도와 섭취빈도의 관련성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연령대별로 채소 섭취를 증가시

키기 위한 전략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

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자의 구성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370명(남학생 190명, 여학

생 180명)으로, 초등학교 2학년 62명, 5학년 76명, 중학교

2학년 76명, 고등학교 2학년 81명, 그리고 대학생 75명이

었으며, 연령대별 구성 비율은 16.8%~21.9%로 유사하였

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춘기 시작 연령을 고려하여 저학년(2

학년)과 고학년(5학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기기입법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생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쉽고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선행연구(Kim 2010; Jeong 2012; Go 등 2013)에 기초

하여 조사 대상자의 식품섭취 태도와 향신채소의 기호도 및

섭취빈도로 구성하였다. 

식품섭취 태도와 관련하여 식품군별 편식 여부, 채소류 섭

취 태도, 채소류의 선호·비 선호 이유를 조사하였다. 향신

채소의 기호도는 매우 좋아함(7점)~보통(4점)~매우 싫어

함(1점)의 7단계 Likert 척도를, 섭취 빈도는 매일(4점),

2~3일에 1번(3점), 일주일에 1번(2점), 한 달에 1~2번(1

점) 섭취, 거의 섭취하지 않음(0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향신채소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채소류 식품

군 대표영양가표 계산에 포함된 양파, 파, 마늘, 풋고추, 부

추, 미나리, 도라지, 쑥갓, 생강의 9종을 선정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등 2010). 

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study subjects 

Elementary 2nd Elementary 5th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Total

Male 31 (16.3)1) 44 (23.1) 48 (25.3) 37 (19.5) 30 (15.8) 190 (100.0)

Female 31 (17.2) 32 (17.8) 28 (15.6) 44 (24.4) 45 (25.0) 180 (100.0)

Total 62 (16.8) 76 (20.5) 76 (20.5) 81 (21.9) 75 (20.3) 370 (100.0)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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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통계 처리

본 연구의 data는 SPSS/WIN(ver 1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

차로 제시하였다. 연령대별 차이에 대한 유의성 확인을 위하

여 F-test를 실시하였고, 차이가 확인된 항목에 대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호도와 섭취빈도

간의 관련성 여부는 Pearson 상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 

결 과
—————————————————————————

1. 조사대상자의 식품섭취 태도

식품섭취 태도 관련 특성으로 채소류를 포함하는 5가지 식

품군별 편식 실태, 채소류 식품의 섭취 태도, 채소류 식품의

선호·비선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식품군별 편식 실태

조사대상자의 식품군별 편식 실태 조사 결과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모든 식품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58.6%

이었으며, 즉 1가지 이상 가려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 41.4%

보다 17.2%p 높았다. 편식하는 학생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절반 가량으로 나타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1/3보다 높았다. 편식하는 학생의 비

율이 가장 높았던 식품군은 채소류로 16.0%이었고, 콩류

13.2%, 생선 7.6%, 고기 3.2%의 순이었으며, 유제품을 편

식한다고 한 학생은 1.4%에 불과하였다. 채소류를 기피하

는 학생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비교하였을 때, 초·중·고등

학생은 1/5~1/6(16.1~19.7%), 대학생은 1/10(9.3%)로

대학생의 채소류 편식 비율이 초·중·고등학생보다 낮았다. 

2) 조사대상자의 채소류 섭취 태도

조사대상자의 채소류 섭취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향이 강한 채소를 즐겨 먹는다’의 문항을 제외하고, ‘채소

를 좋아한다’, ‘먹어 본 적이 없는 채소라도 먹어보려 한다’,

‘좋아하지 않는 채소라도 건강에 좋다면 먹는다’의 3개 문항

에 대하여 초등학교 2학년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긍적적

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대별 채소류 섭취 태도 차이에 대한 분

Table 2. Kind of food groups not eaten by the subjects

Elementary 2nd

(n = 62)

Elementary 5th

(n = 76)

Middle school

(n = 76)

High school

(n = 81)

University

(n = 75)

Total

(n = 370)

Eat all foods 31 (950.0)1) 41 (954.0) 38 (950.0) 55 (967.9) 52 (969.3) 217 (958.6)

Do not

  eat

Vegetable 10 (916.1) 15 (919.7) 14 (918.4) 13 (916.1)  7 (999.3)  59 (916.0)

Legume  9 (914.5) 11 (914.5) 16 (921.1)  7 (998.6)  6 (998.0)  49 (913.2)

Fish  5 (998.1)  6 (997.9)  6 (997.9)  4 (994.9)  7 (999.3)  28 (997.6)

Meat  5 (998.1)  2 (992.6)  1 (991.3)  2 (992.5)  2 (992.7)  12 (993.2)

Dairy food  2 (993.2)  1 (991.3)  1 (991.3) 0 (990.0)  1 (991.4)  5 (991.4)

Sub-total 31 (950.0) 35 (946.0) 38 (950.0) 26 (932.1) 23 (930.7) 153 (941.4)

Total 62 (100.0) 76 (100.0) 76 (100.0) 81 (100.0) 75 (100.0) 370 (100.0)

1) N (%)

Table 3. Attitudes1) related to vegetable eating of the subjects

Elementary

2nd (n = 62)

Elementary

5th (n = 76)

Middle school

(n = 76)

High school

(n = 81)

University

(n = 75)

Total

(n = 370)
F

I like vegetables 3.47 ± 0.952)a 3.28 ± 0.95a 3.28 ± 0.84a 3.53 ± 0.95a 3.84 ± 0.84b 3.48 ± 0.93 4.940**

I try to eat vegetables with

  no experience before
3.84 ± 1.19b 3.50 ± 1.07ab 3.25 ± 1.12a 3.36 ± 0.99a 3.51 ± 0.96ab 3.48 ± 1.08 2.934*

I would eat vegetables of

  dislike if it is nutritious 
3.66 ± 1.21b 3.37 ± 1.07ab 3.05 ± 1.03a 3.02 ± 0.91a 3.28 ± 1.02a 3.26 ± 1.06 4.274**

I would not eat vegetables

  with bad taste experience
2.76 ± 1.34a 2.88 ± 1.12a 3.32 ± 1.02b 3.60 ± 1.11b 3.33 ± 1.11b 3.20 ± 1.17 6.857***

I often eat vegetables with

  strong flavor 
2.53 ± 1.20 2.59 ± 1.06 2.45 ± 0.87 2.56 ± 1.13 2.84 ± 1.03 2.59 ± 1.06 1.458

1)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2) Mean ± SD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F-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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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채소류를 좋아한다’는 대학생이 3.84로 다른 학생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P < 0.01), ‘먹어 본 적이 없는 채소

라도 먹어보려 한다’와 ‘좋아하지 않는 채소라도 건강에 좋

다면 먹는다’는 초등학교 2학년생의 점수가 각각 3.84, 3.66

으로 가장 높았다(P < 0.05, P < 0.01). 그리고 ‘맛이 없었

던 채소는 다음에도 먹지 않는다’는 초등학교 2학년생과 5

학년생만 그렇지 않은 편으로 응답하였으며(P < 0.001), 즉

맛이 없었던 경험의 채소라도 다시 먹어볼 용의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 ‘향이 강한 채소를 즐겨 먹는다’는 연령대별 섭취

태도 점수에 차이 없이 연령대별 학생 모두가 부정적으로 응

답하였다.

 

3) 채소류 선호, 비선호의 이유

채소류 선호, 비선호의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4

에 제시하였다.

채소류가 좋은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맛 때문으로 응답한

학생이 59.5%로 특히 많았으며, 영양 16.0%, 질감 13.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의 색과 향이 좋아서 채소가 좋다

고 한 학생은 5.1%에 불과하였다. 채소류를 싫어하는 이유

에 대한 조사에서 맛이 없어서 싫다고 한 학생이 54.6%로

가장 많았고, 색과 향 20.3%, 질감 14.0%이었으며, 영양 때

문에 싫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낮았다. 

채소류의 기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 요인인 맛의

경우, 초등학생은 싫은 이유로서의 맛 선택 비율이 좋은 이

유로서의 맛 선택 비율보다 높았으나 중학생은 싫은 이유와

좋은 이유로서의 맛 선택 비율이 일치하였고, 반면 고등학생

과 대학생은 초등학생과 반대로 좋은 이유로서의 맛 선택 비

율이 싫은 이유로서의 맛 선택 비율보다 높았다. 채소류의 색

과 향은 좋은 이유가 되기보다 싫어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과 향 때문에 채소류가 싫다고 응답

Table 4. Reason for like or dislike vegetable of the subjects

Taste Nutrition Color & flavor Texture Others Total

Like

Elementary 2nd 27 (43.5)1) 21 (33.9)  2 (93.2)  7 (11.3)  5 (98.1)  62 (100.0)

Elementary 5th 43 (56.6) 17 (22.4) 0 (90.0) 10 (13.2)  6 (97.9)  76 (100.0)

Middle school 48 (63.2)  7 (99.2)  6 (97.9) 11 (14.5)  4 (95.3)  76 (100.0)

High school 54 (66.7)  4 (94.9)  4 (94.9) 13 (16.1)  6 (97.4)  81 (100.0)

University 48 (59.5) 10 (13.3)  7 (99.3)  8 (10.7)  2 (92.7)  75 (100.0)

Total 220 (59.5) 59 (16.0) 19 (95.1) 49 (13.2) 23 (96.2) 370 (100.0)

Dislike

Elementary 2nd  37 (59.7) 4 (96.4)  5 (98.1)  7 (11.3)  9 (14.5)  62 (100.0)

Elementary 5th  46 (60.5) 0 (90.0)  7 (99.2) 10 (13.2) 13 (17.1)  76 (100.0)

Middle school  48 (63.2) 0 (90.0) 15 (19.7) 10 (13.2)  3 (93.9)  76 (100.0)

High school  41 (50.6) 0 (90.0) 26 (32.1) 11 (13.6)  3 (93.7)  81 (100.0)

University  30 (40.0) 0 (90.0) 22 (29.3) 14 (18.7)  9 (12.0)  75 (100.0)

Total 202 (54.6) 4 (91.1) 75 (20.3) 52 (14.0) 37 (10.0) 370 (100.0)

1) N (%)

Table 5. Preference score1) of the fragrance vegetables

Elementary 2nd

(n = 62)

Elementary 5th

(n = 76)

Middle school

(n = 76)

High school

(n = 81)

University

(n = 75)

Total

(n = 370)
F

Chinese chive 3.97 ± 2.632)a 4.75 ± 2.05bc 4.61 ± 2.13ab 5.36 ± 1.71cd 5.79 ± 1.33d 4.93 ± 2.07 88.708***

Onion 3.39 ± 2.35a 3.84 ± 1.91a 4.74 ± 2.00b 4.89 ± 1.66b 5.64 ± 1.40c 4.54 ± 2.02 15.960***

Welsh onion 3.47 ± 2.05a 4.11 ± 1.94b 4.50 ± 1.86bc 4.60 ± 1.53bc 5.05 ± 1.64c 4.38 ± 1.86 87.435***

Water dropwort 3.44 ± 2.72a 4.41 ± 2.42bc 3.82 ± 2.12ab 4.63 ± 1.85c 4.85 ± 2.00c 4.26 ± 2.27 84.888**

Garlic 2.84 ± 2.59a 3.13 ± 2.29a 4.32 ± 1.81b 4.56 ± 1.74b 4.96 ± 1.67b 4.01 ± 2.17 14.814***

Green pepper 1.82 ± 2.41a 3.13 ± 2.51b 3.70 ± 2.19bc 4.16 ± 2.17cd 4.68 ± 1.83d 3.57 ± 2.41 16.434***

Do ra ji 2.31 ± 2.58a 2.76 ± 2.35ab 3.16 ± 1.92bc 3.56 ± 1.87cd 4.19 ± 2.05d 3.23 ± 2.23 87.948***

Crown daisy 2.58 ± 2.65 2.84 ± 2.67 2.66 ± 2.24 3.14 ± 2.01 3.53 ± 2.11 2.96 ± 2.35 82.018

Ginger 1.42 ± 2.24a 1.99 ± 2.02ab 2.22 ± 1.69b 2.56 ± 1.43bc 3.15 ± 1.77c 2.30 ± 1.90 88.599***

Total 2.80 ± 1.52a 3.44 ± 1.58b 3.75 ± 1.31bc 4.16 ± 1.24c 4.65 ± 1.27d 3.80 ± 1.50 17.824***

1) 1: Dislike very much ~ 4: so-so ~ 7: like very much
2) Mean ± SD
abc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1, ***: p < 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F-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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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30% 내외. 중학생 20%, 초등

학생 10% 미만으로, 채소류 섭취 경험이 증가할수록 채소

류의 색과 향을 싫어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채소류를 좋아

하는 이유로 질감을 지적한 학생은 13.2%로 싫어하는 이유

로 질감을 지적한 학생 14.0%와 유사하였다. 

2. 향신채소의 기호도 및 섭취 실태 

향신채소의 기호도, 섭취빈도, 그리고 기호도와 섭취빈도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향신채소의 기호도 

향신채소 9종에 대한 7점 척도의 기호도 조사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향신채소 가운데 기호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채소는 부추

(4.93)이었고, 가장 낮았던 채소는 생강(2.30)이었다. 좋아

하는 편의 향신채소로 부추, 양파, 파, 미나리, 마늘이 있었

고, 풋고추, 도라지, 쑥갓, 생강은 싫어하는 편의 향신채소로

지목되었다. 향신채소 기호도 총 점수는 연령대별 차이가 유

의하였으며(P < 0.001), 초등학생이 가장 낮았고 대학생이

가장 높았다. 향신채소의 종류별로는 쑥갓을 제외한 8종 모

두에서 연령대별 기호도 차이가 확인되었고, 연령대별 향신

채소의 기호도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조사대상 향신채소 9

종 모두 초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대학생이 가장 높았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7종 P < 0.001; 미나리 P < 0.01). 

2) 향신채소의 섭취빈도

향신채소 9종에 대한 섭취빈도 조사 결과를 Table 6에 제

시하였다.

1주일에 1번 이상 섭취하는 향신채소로 양파, 파, 마늘이

있었고, 1달에 1~2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향신채소로 도라

지, 쑥갓, 생강이 있었다. 향신채소의 연령대별 섭취빈도 비

교에서 쑥갓을 제외한 모든 향신채소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향신채소의 섭취빈도를 비교하

였을 때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높았고, 초등학교 2학년생이

낮았다. 향신채소 각각의 섭취빈도를 연령대별로 비교하였

을 때 양파(P < 0.001), 파(P < 0.05), 마늘(P < 0.001),

풋고추(P < 0.001), 도라지(P < 0.01)의 5종 채소는 초등

학교 2학년생, 초등학교 5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의 순서대로 빈도의 평균이 증가하였으며, 부추(P < 0.05)

와 미나리(P < 0.05) 2종은 중학생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

았다. 쑥갓의 경우 연령대별 모든 학생의 섭취빈도가 1~2회

/월 이하로 나타났다. 

3) 향신채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간의 관련성

향신채소의 기호도 점수와 섭취빈도간의 연령대별 상관계

수 산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6. The frequency1) of fragrance vegetable intake

Elementary 2nd

(n = 62)

Elementary 5th

(n = 76)

Middle school

(n = 76)

High school

(n = 81)

University

(n = 75)

Total

(n = 370)
F

Chinese chive 1.44 ± 1.392)ab 1.61 ± 1.12ab 1.32 ± 1.05a 1.81 ± 1.03b 1.80 ± 0.96b 1.60 ± 1.12 2.977*

Onion 1.53 ± 1.35a 2.30 ± 1.22b 2.61 ± 1.23b 2.98 ± 0.91c 3.09 ± 0.90c 2.54 ± 1.24 20.825***

Welsh onion 1.84 ± 1.39a 2.13 ± 1.19ab 2.37 ± 1.13bc 2.60 ± 1.10c 2.72 ± 0.98c 2.35 ± 1.19 6.600***

Water dropwort 1.34 ± 1.43b 1.45 ± 1.26b 0.92 ± 0.88a 1.28 ± 0.88b 1.32 ± 0.95b 1.26 ± 1.09 2.574*

Garlic 1.40 ± 1.30a 2.09 ± 1.24b 2.39 ± 1.29bc 2.77 ± 0.05cd 2.85 ± 0.90d 2.34 ± 1.26 17.477***

Green pepper 1.19 ± 1.39a 1.66 ± 1.30b 1.86 ± 1.28b 1.94 ± 1.04b 2.45 ± 1.19c 1.84 ± 1.29 9.368***

Do ra ji 0.77 ± 1.18a 0.79 ± 1.06a 0.83 ± 0.90a 1.10 ± 0.88ab 1.29 ± 1.00b 0.96 ± 1.02 3.885**

Crown daisy 0.60 ± 1.09 1.00 ± 1.03 0.63 ± 0.89 0.84 ± 0.97 0.92 ± 1.04 0.81 ± 1.01 2.226

Ginger 0.42 ± 0.93a 0.59 ± 1.01a 0.55 ± 0.81a 1.01 ± 1.10b 1.24 ± 1.22b 0.78 ± 1.07 8.278***

Total 1.17 ± 0.89a 1.51 ± 0.81b 1.50 ± 0.69b 1.82 ± 0.64c 1.97 ± 0.66c 1.61 ± 0.78 12.192***

1) 0: Do not eat; 1: 1~2 times/month; 2: 1/week; 3: 2~3 times/week; 4: eat everyday 
2) Mean ± SD
*: p < 0.05, **: p < 0.01, ***: p < 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F-test

Table 7.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eference score and intake frequency of fragrance vegetables

Preference score

Elementary 2nd

(n = 62)

Elementary 5th

(n = 76)

Middle school

(n = 76)

High school

(n = 81)

University

(n = 75)

Total

(n = 370)

 Intake frequency 0.646** 0.675** 0.355** 0.370** 0.332** 0.566**

**: p < 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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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채소의 연령대별 기호도와 섭취빈도는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학생의 기호도와 섭

취빈도간 상관계수는 각각 0.646(P < 0.01), 0.675(P <

0.01)로 확실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

학생의 상관계수는 각각 0.355(P < 0.01), 0.370(P <

0.01), 0.332(P < 0.01)로 초등학생보다 낮았고, 즉 상관

은 있지만 미미한 수준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

고 찰
—————————————————————————

본 연구는 연령대별 채소류의 섭취태도와 향신채소의 기

호도 비교를 목적으로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편식 실태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조사에서 모든 식품을 가

리지 않고 모두 잘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2학년생과 5학년생, 중학생의 경우 각각 50.0%, 54.0%,

50.0%,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각각 초·중학생보다 높은

67.9%, 69.3%로 나타났다. 이는 Kim(2010)의 초등학생

편식비율 46.6%와 유사하였으며, 반면 고등학생 대상의

Kim(2009) 연구에서는 75.3%가 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

어 본 연구에서의 편식비율 32.1%와 차이가 많았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서로 다른 때문도 있겠지만, 조사 항목에 있어

Kim(2009)은 ‘편식을 안 한다’(24.7%), ‘조금 한다’

(69.1%), ‘많이 한다’(6.3%)의 3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와 ‘그렇지 않

다’의 2개 항목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과에서 차이가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군별 편식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편식비율이 가장 높았던 식품군은 채소류이었고(16.0%),

가장 낮은 식품군은 유제품으로 조사되었는데(1.4%), 이는

학교에서의 우유급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채소류 섭취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채소류를 좋아한다’의

문항 점수는 대학생이 3.84의 최고점수로 나타났는데, 채소

류 편식 비율이 9.3%로 다른 대상자의 16.1%~19.7%과

비교하여 특히 낮았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먹어 본 적이 없는 채소라도 먹어보려고 한다’와 ‘좋아하지

않는 채소라도 건강에 좋다면 먹는다’의 2개 문항에 대하여

초등학교 2학년생이 최고 점수, 중·고생이 최저 점수로 나

타났으며, 새로운 채소의 섭취, 맛과 상관없이 건강에 도움

이 되는 채소의 섭취 시도에서 초등학생, 특히 어린 2학년생

이 나이 많은 다른 연령층의 학생과 비교하여 도전 의지가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맛이 없었던 채소에 대한 섭취 재

도전 의사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중·고·대학생은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즉 섭식 경험을 중시하여 새로운 시

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 초

등학생은 또 한 번의 섭취 시도 가능성을 보여주어 채소류 섭

취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

양교육은 초등학생 시기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채소류는 특유의 색, 맛, 향, 질감을 지니고 있어 식욕을 증

진시키는 식품으로 간주된다. 채소류의 기호도 결정에 있어

맛과 질감이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특히 맛은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 각각 절대적 1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Kim(2009)의 연구에서도 채소 반찬을 먹는 이

유로 맛과 향을 1위로 보고하였고, 싫어하는 이유 역시 맛이

1위로 지목되었다(Kim, 2009; Hong & Cho 2012). 채소

류의 색과 향은 좋아하는 이유(5.1%)가 되기보다 싫어하게

되는 이유(20.3%)로 작용하였다. 색채는 미각의 감정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은 음식의 색채로 음식의 맛을 연상

하거나 상태를 파악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Jung 2014).

색과 향이 채소류를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

름다운 색상의 채소 사용 및 혼합 조리법, 향신채소의 조리

법 및 조미 방법에 대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9종 향신채소의 7점 척도 기호도 조사에서 마늘은 그저 그

렇다(4.1)로, 부추(4.93), 양파(4.54), 파(4.38), 미나리

(4.26)는 좋아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나 기호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부추도 5점에 이르지 못 하였다. 그리고 풋고추(3.57)

와 도라지(3.23)는 3점 대, 쑥갓(2.96)과 생강(2.30)은 2

점대의 싫어하는 향신채소로 나타났다. 쑥갓은 다른 연구에

서도 초등학생이 기피하는 채소로 지목되었으며(Kim 등

2003; Kim & Kim 2012), 도라지와 풋고추 역시 기호도

가 낮은 것으로 지목되는 향신채소이다(Jeong 1995). 향

신채소의 기호도 점수는 초등학교 2학년생 2.80, 초등학교

5학년생 3.44, 중학생 3.75, 고등학생 4.16, 대학생 4.65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기호도 점수가 증가하였는데, 초등학

생과 초등학생 어머니의 기호도를 비교하였던 Kim &

Kim(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기호도가 초등학생보

다 높았으며, 향신채소의 경우 기호도가 크게 차이 난 것으

로 보고하였다. 조사 대상자 전원의 9종 향신채소 기호도 평

점은 3.80으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은 점수 4점에 미

치지 못 하였고, 섭취태도 조사에서도 향신채소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편(2.59/5점 척도)으로 나

타났다. 연령대별 향신채소 기호도 비교에서 마늘과 양파의

경우 초등학생은 싫어하는 편으로, 중학생 이상은 좋아하는

편으로 기호도의 구분이 나타났다. 향신채소의 섭취빈도 조

사 결과, 1.61점, 즉 1달에 3번 정도(1점: 1달에 1~2회; 2

점: 1주일에 1회)로 섭취한다고 하였으며, 초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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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생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순

으로 섭취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빈도의 개

인간 변이계수는 0.78/1.61 = 0.48로 기호도의 개인간 변

이계수 1.50/3.80 = 0.39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

신채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간 상관계수 산출결과, 초등학

교 2학년생 0.646, 초등학교 5학년생 0.675로 상관이 확실

하게 입증되었으며, 중·고·대학생은 각각 0.355, 0.370,

0.332로 미미한 수준의 상관성(Kim 2003)으로 나타났다.

자주 섭취할수록 좋아하게 되는 것인지, 좋아하기 때문에 자

주 섭취하는 것인지의 원인-결과 요인에 대한 분석은 수행

하지 않았지만 섭취빈도와 기호도간에는 유의한 수준의 관

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신채소 각각에 대한 기호도 조사로, 향신채소

대상의 조리방법에 따른 기호도 차이를 조사하여 조리과정

에 적용한다면 향신채소의 섭취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향신채소의 각종 기능성에 대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향신채소의 섭취 증가, 나아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채소류의 섭취태도, 향신채소의 기호도와 섭취

빈도를 연령대별로 조사비교함으로써 채소류 식품의 섭취 증

가를 위한 영양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

구광역시와 구미시의 초등학교 2,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

등학교 2학년 학생과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WIN(ver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N(%), 평균(표준편차), F-값,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편식하는 학생의 비율은 41.4%이었으며, 초·중학생

은 50% 가량, 고·대학생은 30% 가량이 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식 비율이 가장 높은 식품군은 채소류이었으며

(16.0%), 가장 낮은 식품군은 유제품(1.4%)이었다. 

2. 채소류는 모든 연령대에서 싫어하지 않은 편으로 조사

되었으나, 향신채소는 싫어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섭식 경험

이 없었던 채소, 맛이 없었던 채소, 싫어하지만 영양이 있는

채소에 대하여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섭취 재도전의 의지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채소류의 기호도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맛은 가장 중

요한 절대적 요인으로 지목되었고(좋아하는 이유 1위, 싫어

하는 이유 1위), 싫어하는 이유로 영양을 지목한 사람은 초

등학생 4명에 불과하여 절대 다수의 학생이 채소류의 영양

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과 향은 채

소류의 좋은 이유가 되기보다 싫어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향신채소는 싫어하는 편으로 조사되었고, 연령이 낮을

수록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신채소는 섭취빈도

가 높지 않았으며(주 1회 미만), 연령이 낮을수록 섭취빈도

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신채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

는 상관이 있었으며, 상관의 크기는 초등학생이 중·고·대

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은 채소류에 대해 대체로

좋아하는 편이며 긍정적인 섭취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식

품군 가운데 채소류의 편식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맛과 향

이 강하고 쓴 맛이 나는 향신채소는 연령이 낮을 경우 기피

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와 섭취빈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 특히 2학년생은 채

소류의 편식 비율도 낮았고, 섭취 미경험 채소, 싫어하는 채

소에 대한 섭취 재도전 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채

소류 식품의 섭취빈도와 기호도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소류

의 식품, 특히 기호도와 섭취빈도는 낮았던 향신채소에 대하

여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채소류 섭취량

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판단된다. 연령이 증

가하면서 맛과 질감 등에 대한 기호가 정착되면 자신이 좋아

하지 않고 맛이 없다고 인식한 채소류에 대한 섭취 시도가 점

점 줄어들게 되면서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따

라서 연령이 어릴 때 채소 섭취 경험을 늘여 올바른 식습관

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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